
글로벌시장에서현대자동차그룹의위

상이달라졌다.예전에는가성비(가격대

비성능)로인정받았지만,이제는브랜드

가치와성능면에서세계최고수준으로평

가받고있다.

16일현대차그룹에따르면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독일자동차전문지 아우

토자이퉁 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BMW와 아우디의 전기차를 제치고 1위

에올랐다.

아이오닉5는파워트레인,주행성능,환

경/비용등3가지부문에서1위를차지했

다. 바디및주행컴포트에서는 2위를기

록했다.종합결과에서총점3,267점을기

록하며, 3,100점대에 머문 BMW iX3

(3,187점), 아우디Q4 e-트론(3,149점)

을제쳤다.

아이오닉5는 발진 가속, 최고속도, 동

력전달과정, 충전등에서경쟁모델보다

좋은평가를받았다. /서미애기자

기아는 The2022스팅어 를출시하고

판매에돌입했다고16일밝혔다.

신형스팅어는지난해8월출시된스팅

어마이스터의연식변경모델이다. 2022

년형 스팅어엔 기아의 신규 엠블럼을 적

용,영국의애스코트(Ascot)경마장에서

착안한 신규 외장색 애스코트 그린 을

추가했다.

기아는엔트리트림 플래티넘 에고객

선호도가높은레인센서와후드가니시를

기본적용했으며상위트림 마스터즈 에

는 7인치클러스터 프로젝션LED 헤드

램프 다이나믹밴딩 라이트를 기본화했

다.

기아는아울러스팅어의역동성과고급

이미지를강화하기위해디자인특화트림

인 아크로 에디션 과 리어 스포일러를

신규운영한다.최고 정점(Acro), 무채

색(Achromatic)이란의미를담은아크

로에디션은19형디자인휠과블랙스웨

이드헤드라이닝, 크래시패드및도어센

터트림스웨이드감싸기, 체인볼륨패턴

스웨이드시트등을적용해실내외고급감

을한층높였다. /서미애기자

기아 The 2022스팅어 . /기아제공

3,130.09 (-23.31) 1,039.43 (-3.36) 1.510% (+0.018%p)
코스피 코스닥 국고채(3년)

1,171.80원 (+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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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면서기부하는 롱기스트런

현대차, 내달 2~3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진행

현대자동차는달리기를통해환경에기

부하는사회공헌캠페인인 2021 롱기스

트런 을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함께광

주에서진행한다고16일밝혔다.

롱기스트런은현대차가2016년부터시

작해올해로6회째를맞는고객참여형사

회공헌 캠페인으로, 참가자가 전용 앱을

다운로드한후달리기와친환경미션등에

참여하는방식이다.

2021 롱기스트런 in광주 는광주동

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다음달 2~3

일이틀간열리며A코스(광주천수변코

스)와 B코스(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미

션레이스)로구성된다.

레이스는모두비대면으로진행되며롱

기스트런전용애플리케이션의GPS 기

능과블루투스비콘(근거리스마트기기

에데이터를전송하는무선통신장치)을

활용해자동으로완주가인증된다.

참가희망자는이날오후2시부터전용

앱을통해신청하면된다. 참가비는1만5

천원이다.

참가비전액은무등산국립공원환경보

호사업에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공동

기부금으로전달돼식재사업에사용될예

정이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 비누

메달, 유리빨대등으로구성된 러닝패

키지 가제공된다. /서미애기자

기아새엠블럼적용 The 2022 스팅어 출시

미래지향 독창적외관눈길

차박족겨냥넓은실내장점

고속주행선회 제동력탁월

고품격전기차로즐기는짜릿한속도감

기아 EV6 시승기

지난14일기아의EV시리즈의첫모델EV6를시승했다. 시승구간은광주Autoland광주공장에서담양메타프로방스까지왕복50㎞구간이었다. /기아제공

기아EV6내부이미지. /기아제공

기아의첫전용전기차EV6는하반기

자동차업계최고기대작으로같은집안

의현대차아이오닉5와는다른현실적인

디자인과더진보된성능을자랑한다.전

기차특유의정숙함은물론주행모드별

확연히다른매력을뽐낸다.

지난14일기아의EV시리즈의첫모

델 EV6를 시승했다. 시승차는 EV6의

주행성능을끌어올리고외관디자인을

가다듬은롱레인지GT-Line 2WDA/

T기본형이다.

시승구간은광주Autoland광주공장

에서담양메타프로방스까지왕복 50㎞

구간이었다.고속주행이많았지만,연비

는 5.4~5.7㎞/kWh로공인연비(4.6㎞

/kWh)보다조금더잘나왔다.

EV6외관은기아의의지를담아미래

지향적이면서도독창적인디자인을보였

다.전기차의선두주자인테슬라와견줘

도뒤쳐지지않고더욱세련된인상을줬

다.

기아는 EV6에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

의적 융합) 를 반영했다. 기존 기아의

타이거 패밀리덱 을 전기차 이미지에

맞게재해석한 디지털타이거페이스

를적용해매끄러운외관을완성했다.

차박족을겨냥한EV6의내부는5인승

임에도불구하고꽤넉넉한실내를자랑

한다. EV6는롱레인지기준전장4,695

mm,전폭1,890mm,전고1,550mm이

며축간거리는대형SUV팰리세이드와

같은2,900mm이다.

2열시트를접으면최대1,300ℓ까지

공간이확보돼차박이가능하고엔진이

빠진전방후드안20ℓ(2WD모델의경

우 52ℓ)의 프렁크(프론트 트렁크)

공간에 가벼운 짐을 추가로 실을 수 있

다.

시동을켠순간전기차특유의정숙함

을자랑하며계기판과네비게이션등을

표시하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작동됐

다.여기에전면창에나타나는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는 현재 속도와

경로가표시되며보다입체적인주행을

안내한다.

첫전기차주행의설레는마음으로가

속페달을조심스럽게밟자내연기관못

지않은반응으로부드럽게앞으로나갔

다. 고속도로진입전시내주행에서에

코모드로설정했다.보통부드러운주행

이아닌마치물위쪽을미끄러지듯유려

한주행매력을자랑했으며잦은브레이

크작동에도상당히완벽한속도복원력

을보여줬다.

고속도로에진입하고일반모드로변

경하자즉각적인엔진음변화와함께주

행느낌이몸으로전달됐다.부드러운주

행은유지하면서도한층더강력해진가

속성을보여주며마치추진엔진을하나

더추가한느낌이들었다.

빠른속도에서도선회능력과급차선

변경 시 안정감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

다.EV6차량하부에배터리팩이배치된

E-GMP 플랫폼의 특성상 무게 중심

이낮아안정감이상당히올라갔다.산악

국도에서도깔끔한코너링은물론차량

쏠림이전혀느껴지지않는안정감이일

품이다.

경유지를돌아복귀하는중에는스포

츠모드로주행했다.일반모드에서도에

코모드와확연히다른매력을느꼈기에

스포츠 모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EV6는이기대감을완벽히충족시켰다.

가속페달을밟자몸이뒤로밀릴정도의

순간가속을냈다.

최고출력325마력의힘이느껴지는것

은물론속도가끊임없이올라감에도안

정감은전혀떨어지지않았다.특히고속

주행중에도차선변경과선회에는물론

요철을지나갈때충격흡수와제동력도

완벽한수준이었다.

스포츠주행의성능을몸소느껴보니

하반기출시예정인고성능모델 EV6

GT 에대한기대감이커졌다. EV6GT

는제로백(정지상태에서시속100㎞가

속까지걸리는시간)이단3.5초에불과

하며이는현대차의고성능모델아반떼

N과같은수준이다. /서미애기자

연식변경 애스코트그린 추가

현대차아이오닉 5 최고전기차

독일자동차전문지평가서 BMW 아우디제치고 1위


